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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3(성모탄신)성당은 2004년 9월 대치2동성당과 대치4동성당의 관할구역을 분할해 신설되었습니다. 2005년 5월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성전 봉헌식이 있었고, 2009년 4월 교육관을 시공했으며, 8월 교육관 축복식을 가졌습니다. 대

치3동이 대치2동으로 행정 통합되어 8월 ‘대치3동성당’에서 ‘대치성모탄신성당’으로 개칭했습니다. 2009년 9월 이탈리아 

로마 리베리오 교황 성모 대성전과 특별한 영적 유대로 결합된 순례지로 본당이 지정되어 전대사 특전이 부여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5월 ‘대치성모탄신성당’에서 ‘대치3(성모탄신)성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문화홍보국 차장

대치3(성모탄신)성당 사진
 설명
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90길 19 홍은동성당      대치3(성모탄신)성당      태릉성당

과테말라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결코 이곳이 가난한 나

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다면 

아직은 가난한 나라에 속하겠지만, 문제는 과테말라에 만

연해 있는 부정부패입니다. 결국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

이 가지고자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것

을 빼앗기에 사회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가난한 

나라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부유함의 근원인 하느님의 

축복을 잊은 채 자신만을 위해 그 부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독서에서 전하듯이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최고급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 집안이 망

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처럼 이웃의 고통을 외면

한 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치명

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를 통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사는 부자는 굶

주림 속에서 자신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아주 작은 음식이라

도 간절히 바라는 대문 앞의 라자로를 외면하였습니다. 결국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한 삶은 그 부자처럼 고통과 고초의 불

길로 끝을 맺게 됩니다. 가톨릭교회는 분명하게 ‘가난한 이

를 위한 우선적 선택’과 ‘공동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느

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혼

자서만 살아가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각자의 삶에 따라 

가난과 부유함이 공존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축복으

로 받은 그 부유함을 고통 속에 있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

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유함이 주는 안정감과 행

복을 넘어서는 천상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과테말라에 살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상

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신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가

난 속에서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가정들은 그러지 못한 

가정을 위해 자선을 실천합니다. 저희 본당에서는 특별히 

매월 둘째 주일을 ‘자선 주일’로 정하여 식료품을 모아서 가

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미사 봉헌 때 식용유, 콩, 설

탕, 쌀 등을 손에 들고 제대 앞에 내려놓는 신자들의 손은 

저에게 참 행복의 표징이며,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의 고통을 외

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주는 

기쁨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랑의 나눔을 통한 기쁨 안에 살

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부유함만 나누는 것

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총도 

이웃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내 삶의 

자리 주변에서 사랑의 위로를 기다리는 아픔과 외로움이 

가득한 가난한 라자로들이 있을 것입니다. 닫힌 대문을 열

고 나아가 내가 받은 능력, 사랑, 평화를 영적으로 가난한 

라자로와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느님 나라에 들

어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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